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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브리프는 2017년, 2020년,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을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국내 계속 체류 및 취업 의사 추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다. 특히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국내 체류와 취업 의사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국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에 대한 선호가 있었다. 

분석 기간 중 공학 전공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가 크게 상승하였고, 장학금 수혜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긍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유학생 유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통계분석 대상 및 내용

지난 2023년 8월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어학연수생 포함) 유치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만 해도 그 수가 10만 명이었고, 13년만인 2023년에 18만 명에 도달하였는데, 4년 사이에 

또 다른 12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유학생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하거

나, 한국어 입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2) 한국에서의 유학에 따

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방학 중에 전공과 관련 없는 분야에서도 인

턴십을 하도록 하고,3)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

으로 확대해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예, 수도권-비수도권) 등의 문제에 

1)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2)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 (2023.06.23.)

3) 기존에는 학기 중에 전공과 연계한 인턴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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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민정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유학생이 다양한 정책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를 통해 지방대학 및 인구감소지역에 ‘인재’를 

유입시켜 인구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4) 연속선상에서 유학생의 구직, 혹은 기업의 유

학생 구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9년 이래 운영되어 온 유학

생 채용박람회가 최근에는 기존의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나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서울시, 고용노

동부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라는 명칭으로 연 1회 규모 있게 운

영되고 있다.5)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들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졸업 이후 한국에 머물

며 취업을 희망할까?6)

이번 통계브리프에서는 유학생의 특성별로 국내 계속 체류 및 취업 의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

펴보고, 분석결과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

사｣에서 제공하는 유학생 부가항목을 활용하였다.7) 유학생(D-2, D-4-1, D-4-7)8) 부가항목에 대한 

조사는 2017년, 2020년, 2023년 총 3회 실시되었으며, 연도별 응답자 수는 2017년 886명, 2020년 

2,087명, 2023년 2,705명이었다. 본 통계브리프에서는 어학연수 및 비학위과정을 제외하고 학위과

정에 있는 유학생만을 분석하기 위해, 주전공을 ‘어학연수’ 또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759명, 2020년 1,783명, 2023년 2,39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9)

유학생의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 관련 추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학생 응답을 분석 한 결과, 졸업 후에도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

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2017년 37.5%였던 체류 희망 비

율이 2023년에는 56.1%로 약 18.6%p 증가했다.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는 

4) 교육부 보도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023.09.26.)
5) 2024년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위해 참가한 기업은 총 105개였으며, 이 중 32개(30.5%)는 제조·생산 

기업, 29개(27.6%)는 IT 기업이었다. 
6) 송해련(2022)은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를 활용하여 유학생이 한국학 전공자이거나 유학 동기가 한국의 우수한 교과과

정인 경우 한국에 체류할 의사가 높은 반면, 한국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전공자, 중국 출신, 또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국 귀국 의사가 높다고 밝혔다. 

7)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는 외국인 고용조사를 2017년 확대 개편한 조사로, 매년 만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
내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8) 법무부 통계에서 유학생은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만을 의미하지만,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 조사 
대상에는 유학(D-2) 뿐만 아니라 한국어 연수(D-4-1)와 외국어 연수(D-4-7) 자격 소지자도 포함된다.

9) 이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표본 크기이며, 분석은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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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과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 희망 비율은 2017년 

22.8%에서 2023년 33.3%로 10.5%p 증가했으며, 진학 희망 비율은 2017년 14.6%에서 2023년 

22.6%로 8.0%p 증가했다.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계획 추이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표 1> 참

조). 2023년 기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국내 

취업 희망자 중 18.7%가 이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그다음으로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업종은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18.5%가 이 업종 취업을 희망하였다. 반면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

지 않는 업종은 농업·임업 및 어업으로 1.1%만이 이 분야에 취업하기를 원했다. 그 뒤를 이어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2.6%를 차지했다. 2017년 대비 2023년 조사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특

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에 대한 유학생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고(6.4%p 

상승, 순위 6계단 상승), 둘째,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려는 비율이 크게 하락했으며(5.3%p 하락), 

셋째,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도 크게 감소했다(순위 5계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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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20 2023 비율증감
(‘17→’23)

순위변동
(‘17→’23)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농업·임업 및 어업 1.7% 11 1.0% 13 1.1% 13 -0.6%p ▼2

광업·제조업 5.2% 6 2.0% 11 2.6% 11 -2.6%p ▼5

건설업 3.5% 9 2.5% 9 2.6% 11 -0.8%p ▼2

도소매업 5.8% 5 4.9% 7 5.1% 6 -0.6%p ▼1

숙박 및 음식점업 3.5% 9 12.7% 3 9.9% 3 6.4%p ▲6

금융 및 보험업 10.4% 3 5.1% 6 5.1% 6 -5.3%p ▼3

교육 서비스업 21.4% 1 19.4% 1 18.7% 1 -2.7%p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 11 1.4% 12 2.8% 10 1.0%p ▲1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6.4% 4 7.1% 5 7.9% 4 1.5%p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9.7% 2 19.4% 1 18.5% 2 -1.1%p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7% 11 2.4% 10 4.3% 9 2.5%p ▲2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5.2% 6 4.3% 8 4.6% 8 -0.6%p ▼2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5.2% 6 8.6% 4 6.0% 5 0.8%p ▲1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1. 비율은 국내 취업 희망자 중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2. ‘기타’는 순위에서 제외함.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희망 업종

국적별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

<그림 2>는 유학생의 국적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체류 희망 비율은 4개국

(중국(한국계 제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 베트남 출신 유학생에게서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업 희망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에게서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우즈

베키스탄, 몽골 출신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는 4개국 외 기타 국적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한국계 제외) 출신 유학생의 체류 희망 비율과 취업 희망 비율은 각각 

34.3%와 14.6%로 가장 낮았다.10) <그림 3>에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외 국적을 가진 유학

생의 체류 및 취업 의사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중국인 유학생의 체류 의사는 거의 변동이 없었

10)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공통항목을 살펴보면, 유학생(D-2, D-4-1, D-4-7) 중 한국계 중국인 비율은 2017년 
0.2%(886명 중 2명), 2020년 0.5%(2,094명 중 11명), 2023년 0.1%(2,705명 중 4명)로 매우 적다. 따라서, 한국계 중
국인 유학생은 기타 국적 유학생에 포함시켜도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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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취업 의사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유학생 간 체류 및 

취업 의사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그림 2> 국적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체류 희망 비율 취업 희망 비율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3> 국적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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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동기 및 전공에 따른 국내 체류·취업 의사

<그림 4>는 유학 동기에 따른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한국 유학을 선택한 이유가 ‘교육 과정

이 우수해서’인 경우에 체류 희망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살고 

있어서’인 경우 취업 희망 비율이 42.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입학 허가를 받기 쉬워서’ 한국 유학을 

선택한 경우, 체류와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30.0%, 21.7%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단순히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의 경우 국내 체류나 취업 의사가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주 1.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한국에서의 전공과정이 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 공부하려는 분야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어서

   2. 주변의 권유나 경험이 있어서: 가족, 친인척, 친구, 교수 등의 권유로 + 주위에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 동료 등이 있어서

   3.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때문에

<그림 4> 한국 유학 결심 사유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그림 5>는 한국 대학에서의 전공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체류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전공은 한국학으로, 65.4%가 졸업 후에도 국내에 머물기를 희망했다. 취업 희망 비율이 

높은 전공은 농림어업 및 수의학(39.3%),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37.6%), 한국학(35.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은 관측치 수가 적은 농림어업 및 수의학,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를 

제외한 전공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학 전공 유학생의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한국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2) 

11) 2017년과 2023년 사이 이들의 체류 희망 비율은 29.0%p 증가하였고(29.7% → 58.7%), 취업 희망 비율 또한 14.8%p 
증가(22.8% → 37.6%)하여 두 항목 모두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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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전공자의 국내 취업 의사의 상승은 주목할 만하다.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그림 5> 전공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체류 희망 비율 취업 희망 비율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인문·사회(한국학제외): 교육, 예술 및 인문학 +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그림 6> 전공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12) 교육부는 정부초청장학생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을 확대 개편하여 2022년 1,335명이었던 이공계 석·박
사 수혜인원을 2027년까지 2,700명까지 늘리고자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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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험에 따른 국내 체류·취업 의사

<그림 7>은 한국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근무한 경험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유학생들에 비해 국내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이 근

무기간에 관계없이 더 높게 나타났다.13) 한편, 국내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23.0%,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22.5%로, 비교적 차이가 작았다. <그림 8>에 나타난 추이를 살펴보

면, 2017년, 2020년, 2023년 모두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체류 및 취업 의사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일시적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

한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이동 제한, 고용시장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체류 및 취업 의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그림 7> 지난 1년간 국내 근무 기간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13) 2023년, 지난 1년 간 국내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체류 희망 비율이 70.1%, 취업 희망 비율이 46.8%로 나타났으며, 국
내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체류 희망 비율은 51.1%, 취업 희망 비율은 2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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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희망 비율 취업 희망 비율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8> 지난 1년간 국내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는 유학생들의 높은 체류 및 취업 의사로도 

뒷받침된다. <그림 9>는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아르

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 국내 체류 희망 비율과 취업 희망 비율이 각각 76.1%, 63.1%

로 가장 높았다.14) <그림 10>의 추이를 보면, 학비를 주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는 경

우, 다른 방식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경우에 비해 2017년, 2020년, 2023년 모두 체류 및 취업 의사

가 높았으며 특히 취업 희망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도 학비를 주로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체류 의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1), 취업 의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035).

14) 국내 장학금(학교, 한국 정부 혹은 기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 본국 정부나 기관 장학금으로 학비를 마련 하
는 경우보다 국내 취업이나 진학 희망 비율이 높다. 이는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한국 유학을 결심한 집단의 높은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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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3

<그림 9>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한국 체류 희망 비율 (2023)

체류 희망 비율 취업 희망 비율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국내장학금(학교포함): 학교 장학금 + 한국 정부 또는 한국기관 장학금

<그림 10> 학비 마련 방법에 따른 한국 체류 및 취업 희망 비율 추이

국내 유학생의 졸업 후 체류 의사 통계분석의 정책적 함의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의 유학생 부가항목을 분석한 결과, 졸업 후에도 국내에 남거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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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취업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유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경

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제조업, 건설업보다는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특성별로 졸업 이후 국내 체류 및 취업 의사가 상이하게 나타

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공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학 분야 전공자의 취업 희망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선별, 유치, 정주를 도모하는 정부

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법무부는 2023년 과학기술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 및 귀화 절차를 간소

화한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15) 2024년에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

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포함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16)하

는 등 이공계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공계 유학생과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공

학계열 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정부와 유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 유학 시 정부 또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장학금 혜택은 유학생들의 체류 및 취업 의사와 

공통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 확대가 한국에 

정주할 의사가 있는 유학생들을 유입시키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8월 교육

부와 기획재정부는 GKS 사업 및 BK21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17) 이러한 재정지원 확대는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인재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한정된 재원을 이들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이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체류의사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는 장기 체류 의사가 있는 유학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와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졸업 후 체류나 취업 의사를 확대한다

는 점에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업-취업-정주의 경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다. 하지

만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한국어 능력과 학점, 학위 과정에 따라 주당 허용되는 시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유학생의 취업은 제도권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즉, 절차가 번거로워 정부 허

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브리프의 2023년 분석 표본 2,393명 중 630명이 수입 목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중 

253명만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10명 중 1명 만이 정식으

로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고 근무한 유학생 347명 중 절반 이상인 189명은 

15)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16) 법무부 보도자료.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2024.09.26) 

17) 교육부 보도자료.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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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관리

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 이러한 취업경험이 실제 졸업 후 유용한 경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 아르바이트 경험 보다는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브리프에서 사용한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유학생 부가항목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통항목과 부가항목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재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원격접근서비스(RAS)나 이용센터서비스(RDC)를 이용하면 부가항목

과 공통항목을 병합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과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또한 체류자격 및 학위 과

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에서는 체류자격을 세분화하지 않고 D-2, 

D-4-1, D-4-7 자격 소지자를 모두 유학생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유학생의 현재 학위 과정이 전

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공통조사의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다.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언으로, 졸업 후 계획으로 한국 진학을 선택한 사람들의 진학 이후 국내 계속 체류 의

사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문항 설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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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항목별 관측치 수 및 비율

2017 2020 2023

관측치 
수

비율
(%) 

관측치 
수

비율
(%)

관측치 
수

비율
(%)

국적

중국(한국계제외) 475 62.6 756 42.4 837 35.0 
베트남 64 8.4 515 28.9 662 27.7 
몽골 32 4.2 99 5.6 167 7.0 
우즈베키스탄

188 24.8 
82 4.6 124 5.2 

기타 331 18.6 603 25.2 

전공

한국학 83 10.9 408 22.9 433 18.1 
교육, 예술 및 인문학 153 20.2 295 16.5 472 19.7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289 38.1 641 36.0 909 38.0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자연과학) 65 8.6 94 5.3 112 4.7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공학) 145 19.1 290 16.3 383 16.0 
농림어업 및 수의학 12 1.6 20 1.1 28 1.2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 12 1.6 35 2.0 56 2.3 

유학
결심
사유

(1순위)

교육과정이 우수해서 150 19.8 424 23.8 743 31.0 
전공 적합성이 있어서 269 35.4 557 31.2 686 28.7 
취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84 11.1 217 12.2 247 10.3 
입학 허가를 받기 쉬워서 30 4.0 47 2.6 60 2.5 
유학 비용이 적게 들어서 34 4.5 59 3.3 81 3.4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46 6.1 86 4.8 146 6.1 
주변의 권유나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72 9.5 211 11.8 192 8.0 
한국에 대한 관심 때문에 66 8.7 158 8.9 198 8.3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살고 있어서 8 1.1 15 0.8 28 1.2 
기타 0 0.0 9 0.5 12 0.5 

학비
마련
방법

(1순위)

한국 정부 또는 한국기관 장학금 113 14.9 190 10.7 288 12.0 
본국 정부 또는 본국 기관 장학금 31 4.1 47 2.6 58 2.4 
학교 장학금 162 21.3 363 20.4 548 22.9 
내가 모아 놓은 돈 18 2.4 171 9.6 175 7.3 
부모님의 지원 415 54.7 950 53.3 1,268 53.0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15 2.0 45 2.5 46 1.9 
대출 0 0.0 7 0.4 10 0.4 
기타 5 0.7 10 0.6 0 0.0 

국내
근무
기간

근무경험 없음 536 70.6 1,183 66.3 1,763 73.7 
1개월 미만 46 6.1 74 4.2 91 3.8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 6.6 136 7.6 157 6.6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48 6.3 135 7.6 119 5.0 
6개월 이상~1년 미만 79 10.4 255 14.3 263 11.0 

계 759 1,783 2,393

자료: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각 연도.

주: 주전공을 ‘어학연수’ 또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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